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LG정유, 여수 공동파업 핵심변수
7월14일 노동위원회 중재안 관심 집중 … 국가기간산업 책임감 부담

LG-Caltex정유 노조가 7월7일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이 7월14일 LG정유를 포함한 

여수 소재 석유화학기업들과 연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화학섬유연맹이 공동 요구안으로 내놓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주5일제) 등이 회사측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LG정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국가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게 돼 LG정유의 파업 여부가 

2004년 석유화학 하투(夏鬪)의 핵으로 떠올랐다.

10.5%의 임금인상과 5조3교대 근무를 요구해온 LG정유 노조는 6월23일 4차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회사측과 공식적인 접촉을 갖지 않고 있다.

LG정유 노사는 6월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7월13일 최종중재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노조가 

7월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LG정유의 파업은 정유 사업의 특성상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조로서는 부담

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회사측은 “승용차, 버스, 산업용 차량, 철도, 항공기 및 선박 연료유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어 플랜트 가동

이 중단되다면 전국적인 수송 및 물류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LG정유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나프타 수요량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어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석유화

학기업들의 조업 단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정유는 국가기간 산업인 만큼 여태까지 파업이 일어난 적이 한번도 없었고 2003년에도 파업을 결의했지

만 태업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회사측은 현재 자사 노조와의 문제 뿐만 아니라 화학섬유연맹의 공동파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낙

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월1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할 최종 중재안에 대해 LG정유 노조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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